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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을 ‘부모간 폭력 목격’,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그리고 ‘부모간 

폭력 목격과 부모로부터의 피학대‘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에서 재학 중인 중학교 3학년생부터 고

등학교 2학년 학생 54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자 가운데 25.3%가 지난 1년간 부모에게 

언어적 또는 신체적으로 한 번 이상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부모

폭력과의 관계에서는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과 ‘부모간 폭력 목격과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이 

부모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위의 두 

유형의 가정폭력 경험은 부모폭력에 직접적, 그리고 인터넷 중독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부모폭력

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적 개입 방향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 가정폭력 경험, 부모폭력, 인터넷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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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청소년에 의한 부모폭력은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는 가운데 최근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면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1998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개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녀에 의해 행해지는 부모폭력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다른 

가정폭력 형태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1998년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 중 약 5%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

혜, 1998). 외국의 경우 Ulman과 Straus(2003)의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자녀에 의한 아버지 폭력

이 14.0%, 어머니 폭력이 20.2%로 나타났고, Agnew와 Huguley(1989)는 미국의 부모폭력에 대해 약 

5%에서 20%정도로 추산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부모에 대한 폭력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조사대상 자녀들이 축소 응답할 가능성이 있고, 자녀로부터 폭력을 당한 부모는 수

치심과 절망감, 두려움 등으로 폭력사실을 드러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폭력률은 보고된 수치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런 경향으로 인해 부모폭력은 은폐된 가운데 피해 부모는 자

녀의 폭력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거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을 감수함으로써 폭력이 장기화되

고 점점 더 심각한 폭력으로 발전하게 될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가해자인 자녀의 심리적․행동적 

문제는 방치되어 폭력의 폐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선행연구들에서 드러난 청소년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요인은 크게 가족요인과 개인의 행동

특성이 있다(김영희, 1999). 그 중 폭력의 세대간 전이이론으로 설명되는 가정폭력의 경험은 청소년의 

부모폭력을 야기하는 영향력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폭력의 세대간 전이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자녀가 성장하여 자신의 가정을 이루었을 때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장과정에

서 부모를 대상으로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도 나타난다(Cornell․Gelles, 1982). 부모폭력에 관

한 몇몇 연구들에서도 부모간 폭력 목격이나 부모의 지나친 체벌, 부모로부터 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함으로써(김영희, 1999; 전희정․지영숙, 1999; DiLalla․

Mitchell․Arthur․Pagliocca, 1988; Brezina, 1999; Geffner․Jaffe․Sudermann, 2000), 부모폭력 문

제를 다루는 데 있어 가정폭력 경험에 주목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이 가정에서 주로 경험하게 되는 폭력은 부모간 폭력을 목격하는 경우와 부모로부터 직접 

학대를 당하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어떤 형태의 폭력 경험이든 자녀들의 심리적, 행동

적,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폭력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다. 단순히 목격한 가정폭력보다 부모로부터의 직접 학대 경험이 자녀

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는 반면(홍성훈․김희수, 2005; 김형모․이숙진․서해

정․최은정․김은정․문순희, 2007; 김재엽, 2007),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보다 부모간 폭력 목격

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Kalmuss, 1984)도 있다.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부모간 폭력 목격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이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  31

과 부모로부터의 피학대를 동시에 경험하는 청소년은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청소년에 비해 심각한 영

향을 받으며 피학대 경험이 클수록 그 영향력은 더 커진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연옥․박인아, 2000; 

O'Keefe, 1994).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가정폭력 경험의 영향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폭력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한편 근래 들어 청소년의 폭력행동과 관련하여서 폭력적인 대중매체나 인터넷과 같은 사회적 요인

들이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지기 쉬운 위험요인은 개인의 우울과 같은 심리적 

특성, 인터넷 중심의 교우관계, 가정불화 등이 보고되었고(이희경, 2003; 남영옥․이상준, 2005; 

Young, 1998), 가족요인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가정폭력과 부모간의 공격적인 대화방식이 청소년의 인

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김현수․채규창․임연정․신윤미, 2004). 인터넷 중독

과 부모폭력의 관계성을 밝힌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지만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의 공격성과 폭력행동

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들(김종범․한종철, 2001; 김신정, 2003; 이상주․배경희, 2004; 조성상․이서원, 

2006; Young, 1998; Fatih․Gun, 2007)로 미루어볼 때 부모폭력과의 밀접한 관계를 추측해 볼 수 있

다.

이처럼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폭력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는바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부모폭력의 관계에서 인터넷 중독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부모폭력의 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부모폭력을 행한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을 유형별로 

부모폭력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청

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사회복지적 개입의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부모폭력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가정폭력 경험은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가정폭력 경험과 청소년의 부모폭력과의 관계에서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 선행연구

1) 부모폭력

부모폭력은 가정 내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가하는 폭력행위로써 대부분의 가정폭력이 가족 내 위계

상의 권력이 많은 자가 적은 자에게로 폭력을 행사하는데 반해 부모폭력은 가족위계상의 권력이 적은 

자가 더 많은 자에게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특징이 있다(Peek․Judith․Kidnell, 1985). 이런 점에서 

성인자녀에 의한 노인학대와는 구별되어 진다. 부모폭력의 개념은 “부모를 대상으로 힘을 얻거나 부

모를 통제하기 위해 고의로 신체적, 심리적 또는 경제적 손상을 입히는 자녀의 행동“으로 정의할 수 



32  한국사회복지학 제60권 제 2 호

있다(Cottrell, 2001). 이 행동들에는 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폭력, 감정적 조종, 언어폭력, 

도둑질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폭력행동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부모폭력을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으로 제한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부모폭력의 실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

라에서 청소년 자녀에 의한 부모폭력은 약 5~16%로 보고되었고(김재엽․이서원, 1998; 김영희, 

1999), 외국의 여러 연구들에서의 부모폭력 실태는 약 9%~33%로 조사에 따라 수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Ulman․Straus, 2003; Paulson․Coombs․Landsverk, 1990; Agnew․Huguley, 1989; 

Cornell․Gelles, 1982). 폭력 유형별로는 Evans와 Warren-Sohlberg(1988)의 연구에서 신체적폭력 

57%, 언어폭력 22%, 흉기사용 17%, 물건던지기 5%로 나타났고, 그 중 어머니폭력이 전체 폭력의 

82%, 아버지폭력이 18%로 어머니에 대한 폭력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어

머니에 대한 폭력률이 아버지에 대한 폭력률보다 높았고 폭력의 정도에서도 어머니가 더 심각한 폭력

을 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ottrell․Monk, 2004; Agnew․Huguley, 1989; Cornell․Gelles, 1982). 

이에 대해 Cottrell과 Monk(2004)는 부모폭력에서 어머니가 주 피해자가 되는 이유는 자녀와 함께 보

내는 시간이 아버지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아

들이 딸보다 부모폭력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Loeber․Hay, 1997; Agnew․

Huguley, 1989), 딸의 부모폭력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Cottrell, 2001). 한편, 청소년의 성별에 따

라 부모폭력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김재엽, 2007)는 결과도 있어 성별과 관련한 연구결과들은 일치하

지 않고 있다. 

부모폭력을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그동안 개인과 가족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

구들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개인적으로 행동장애나 ADHD, 정신분열증, 양극장애 등의 정신적 문제

를 갖고 있거나(Cottrell, 2001; Evans․Warren-Sohlberg, 1988), 알코올 또는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에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되었다(Pelletier․Coutu, 1992). 또한 친구관계 

문제를 갖고 있거나 낮은 학업성적도 부모폭력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영희, 1999; 

Soong, 1997; Agnew․Huguley, 1989). 가족적 요인으로는 먼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거

나 부모간 폭력에 노출되었던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해 폭력적이 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uffy․Momirov, 1997; Geffner․Jaffe․Sudermann, 2000). 그밖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지나치게 방

임적이거나 부모가 훈육에서 적절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할 때에 가정폭력이 발생하기 쉽다(Omer, 

2000; Cottrell, 2001). 가족구조적으로는 편모가족에서 어머니폭력이 가장 높았고, 이혼가족과 재혼가

족에서 어머니폭력의 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가족구조와 어머니폭력이 높은 상관관계

가 있음을 보여주었다(Pagani․Larocque․Vitaro․Tremblay, 2003).  

2) 가정폭력 경험

가정폭력은 폭력행위의 대상에 따라 부부폭력, 자녀폭력, 부모폭력, 형제간 폭력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부부폭력과 자녀폭력은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Dobash․Wilson․Daly,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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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폭력이 발생할 때 청소년이 이를 경험하는 정도는 광범위하다(Wyndham, 1998). 청소년 자녀

는 부모상호간 폭력을 행사할 때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폭력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직접 목격할 수 있

으며, 청소년 자녀가 가정 내 다른 장소에서 부모 상호간 폭력을 행사하는 소리를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다. 그리고 폭력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있지 않고 나중에 부부폭력으로 인한 부모님의 상처나 부

서진 물건 등을 봄으로써 폭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김재엽․조학래․양혜원, 2003). 하지만 

청소년들이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추정하는 폭력까지 부부폭력에 포함할 경우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가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모사이에서의 폭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목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자녀를 ‘부모간 폭력 목격’ 집단

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한편 가정 내에서 청소년은 부부폭력을 목격할 뿐만 아니라 직접 부모로부터 자녀폭력을 경험한다. 

자녀폭력 즉 아동학대의 개념은 Helfer와 Kemper(1972)가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모 또는 

다른 보호자의 행위 및 태만의 결과로 신체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정의하였고, Gil(1971)은 아동학대

를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적극적인 행위인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방임 등의 학대도 포함

하여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직접적으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 자

녀들을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집단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상의 개념정의를 통해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정폭력은 ‘부모간 폭력 목격’과 ‘부모로부터

의 피학대’로 구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부부간 폭력이 있는 부모들은 더 쉽게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

할 경향이 높기 때문에 부부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에서는 자녀학대가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조미

숙․이윤로, 1999; Straus․Smith, 1990; NCH, 1994). 따라서 부부간 폭력 목격과 부모로부터의 피학

대를 모두 경험한 청소년 자녀들을 ‘부모간 폭력 목격․부모로부터의 피학대’ 집단으로 구분하여 정의

하고자 한다.   

3) 가정폭력 경험과 부모폭력의 관계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부모폭력의 관계는 폭력의 세대간 전이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사회학

습이론에 기초한 폭력의 세대간 전이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직접 폭력을 경험하였거나 부모간 폭력

을 목격하면서 성장할 경우 이후에 폭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Jaffe․Wolfe․

Wilson, 1990). 이러한 폭력의 전이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자녀가 성장하여 자신의 가정을 이루었을 때 

새로운 가족구성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장과정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Cornell․Gelles, 1982). 청소년의 부모폭력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신을 직접 학대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도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김영희(1999)는 부모간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과 부모에게 직접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으로 구분하

여 부모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가족요인 가운데 부모간 폭력 정도가 심

할수록 그리고 부모로부터 구타를 많이 당할수록 부모에 대한 폭력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부모로부터의 구타 경험은 청소년 자녀의 부모폭력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김재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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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서원(1998)의 연구에서도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경험하는 청소년일수록 부부폭력에 노출

된 청소년들보다 더 쉽게 부모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희정과 지영숙(1999)은 비행청소

년을 대상으로 한 부모폭력 연구에서 가정환경 변인 중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이 부모폭력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외국의 경우 Liu(1997)의 연구에 의하면 부부간의 불화, 형제간의 불화 등 가정 내 갈등이 높은 청

소년일수록 부모폭력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여러 연구들에서도 부모로부터 신

체적 체벌이나 부모의 공격적 행동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부모폭력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nghinrichsen-Rohling․Neidig, 1995; Larzelere, 1986; Meredith․Abbott․Adams, 1986;  DiLalla 

외, 1988; Brezina, 1999; Geffner 외, 2000). 한편, Conell과 Gelles(1982)의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어머

니를 폭행한 것을 보고 자란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어머니를 구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고, Kratcoski(1985)도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청소년들이 부모와 비슷한 방식으로 부

모를 폭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여서 폭력이 모델링을 통해 세대간 전이됨을 알 수 있다.

4) 인터넷 중독

Goldberg(1995)는 처음으로 인터넷 중독 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라는 용어를 사용

하면서 인터넷 중독이 알코올중독이나 마약중독과 마찬가지로 지각 장애, 주의력 장애, 사고력 장애, 

판단력 장애, 정신운동성 행동 장애, 그리고 대인관계의 장애 등 일탈적 행위를 유발한다고 경고하며, 

미국의 DSM-IV(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의 병리적 도박 또는 약물남

용 장애의 진단준거를 수정하여 ‘인터넷 중독증 공식 기준’을 제시하였다.

Goldberg가 ‘인터넷 중독증 공식기준’을 제시한 이후에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인터넷 중독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는 과도한 인터

넷 사용을 중독으로 간주하는 견해이다(Young, 1996). 둘째, 과도한 인터넷 사용을 하나의 독립된 중

독 장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컴퓨터 사용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이다(Suler, 1996a). 마지막

으로 지나친 인터넷 사용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Suler, 1996b). 

위에서 언급한 인터넷 중독의 개념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인터넷 중독은 다른 중독들과 마

찬가지로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나 다양한 중독행동을 보이면서 가정, 사회, 학업 등에서 방해가 되고 

고통을 주는 장애 및 일탈적 행위로 나타난다(Young, 1998). 특히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의 

사회적․학업적․행동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초래한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의 학

업소홀, 성적 저하 및 높은 결석률, 퇴학, 10대의 방황, 가족의 위기, 비밀, 거짓말과 관련이 있고

(Young, 1998),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비행과도 관련이 있다(양돈규․조남근, 2001; Mann․Sutton, 

1998).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일종의 중독으로 정의하고, 인터넷 중독을 청소년들의 

비행과 일탈로 간주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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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정폭력경험과 인터넷 중독 및 부모폭력의 관계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과 인터넷 중독간의 관계나 인터넷 중독과 부모폭력을 설명하는 선행연구들

은 거의 없으나 유사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이들의 관계를 추측해 볼 수 있다. 가정폭력에 노

출된 청소년들은 일반가정의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우울, 불안을 나타내며 공격성의 증가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갖고 있다(조미숙, 2003; Peled․Edleson, 1995). 이상주와 배경희(2004, 재인

용)에 의하면 인터넷은 청소년들이 공격적 충동을 표현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언급하였고, 인터넷 중

독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들에 비해서 공격성의 성향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정은희, 2003). 

또한 인터넷 중독을 다른 중독개념과 일치한다고 보았을 때 가정폭력 경험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

계를 설명할 수 있다. Caetano, Field 그리고 Nelson(2003)은 연구에서 아동기 때 부모간 폭력에 노출

이 되거나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를 당했던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알코올 중

독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보고 하였다. Call(2001)은 아동학대를 당했던 여성들은 성인이 되어 심각한 

물질남용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Cohen 등(1982)의 연구에서도 보면 178명의 약물중독자들

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약 84%정도가 어린 시절 아동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 외에도 다른 유사연구결과를 보게 되면 가정폭력을 경험한 성인들이 물질남용이나 약물중독에 

쉽게 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Walsh, 2002; McGettigan-Savaresw, 2001; Schaefer․Sobieraj․

Hollyfield, 1988). 이상의 연구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가정폭력 경험과 인터넷 중독이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공격성과 폭력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은 인터넷 중독이 

부모폭력을 유발한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조성상과 이서원(2006)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 성향

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대인관계에서 지배적이고 공격성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의 폭력적인 게임은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와 마찬가지로 폭력이나 공격이 정당한 것이라고 인

식되어 폭력에 대한 정서적 둔감화를 가져올 수 있다(Jaffe․Wolfe․Wilson, 1990). 따라서 가정폭력

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져들 위험이 높으며 공격성과 폭력행동을 증가시켜 부모폭력

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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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선정을 위하여 서울지역을 4대 권역으로 

나누어 조사 가능한 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였고, 이후 선정된 학교 중 담임교사가 동의한 학급에 연구

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학생들이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

다. 조사는 200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졌다. 설문지 회수 결과 여학생 조사대상자가 없는 고등

학교 2학년의 설문을 제외하고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에 응답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의 설문지 총 540개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부모폭력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인터넷 중

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의 경험을 ‘부모간 폭력 목격집단’, ‘부모로부터

의 피학대 경험집단’, 그리고 ‘부모간 폭력 목격․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집단‘의 세 유형으로 나누

어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부모폭력을 종속변수로, 인터넷 중독을 매개변수로 하여 연구를 실시하였

다. 이 연구의 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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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

(1) 가정폭력경험

가정폭력 경험인 부모간 폭력 목격, 피학대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Straus(1979)가 제작한 갈등관리

행동척도(The Conflict Tactics Scale : CT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폭력’ 1문항, ‘경미한 

신체폭력’ 3문항, ‘심각한 신체폭력’ 3문항으로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CTS는 조사시점 기준으로 

하여 지난 1년간 언어적, 신체적 폭력 경험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응답의 범주는 “없음”은 0점, 

“1년에 한두 번”은 1점, “한 달에 한두 번”은 2점, “1주일에 1회 이상”은 3점, “거의 매일”은 4점이다. 

그리고 가정폭력 경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서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과 피학대 경험을 폭력의 경험 

유무에 초점을 맞추어 “없음”을 0, 그 외에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으면 1로 간주한 다음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 유무를 0과 1로, 피학대 경험 유무를 0과 2로 다시 나타내어 점수의 합이 0이면 둘 다 경험

이 없는 집단이 되고, 1이면 부모간 폭력 목격집단, 2이면 피학대집단, 3이면 둘 다 경험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둘 다 경험이 없는 집단을 제외하고 폭력이 있는 집단으로 구분된 3개의 집단을 각각 폭

력이 없음=0, 있음=1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간 폭력 목격에 대한 신뢰도 계수 α=.836으로 

나타났고, 피학대는 신뢰도 계수 α=.867로 나타났다. 

(2) 부모폭력

부모폭력을 측정하기 위해 Straus(1979)가 제작한 갈등관리행동척도(The Conflict Tactics Scale : 

CT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폭력’ 1문항, ‘경미한 신체폭력’ 3문항, ‘심각한 신체폭력’ 3문

항으로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조사시점 기준으로 하여 지난 1년간 부모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 

행사 정도를 측정하였다. 응답의 범주는  “없음”은 0점, “1년에 한두 번”은 1점, “한 달에 한두 번”은 

2점, “1주일에 1회 이상”은 3점, “거의 매일”은 4점이다. 전체 7문항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여 평균 점

수가 높을수록 부모폭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모폭력에 대한 신뢰도 계수 α=.841로 나타났다.  

(3)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Young(1996)의 인터넷 중독 검사 도구를 본 조사에 맞게 재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중독 측정 문항은 총 20 문항이고,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인터넷 중독점수는 

최하 20점에서 최고 100점의 범위를 갖는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집단별 구분은 Young이 제

시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된다. 

비 중독 집단(20～39점) : 평균적인 온라인 이용자이다. 온라인 이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상

태에 있다.

잠재적 집단(40～69점) : 인터넷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다. 

중독 집단(70～100점) : 인터넷 때문에 생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38  한국사회복지학 제60권 제 2 호

본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신뢰도 계수 α=.881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과 오류검토 작업을 거친 후 SPSS 12.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가정폭력경험 실태, 인터넷중독 실태 및 부모폭력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분석을,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인터

넷중독의 매개효과검증은 Kenny, Kashy 그리고 Bolger(1998)가 제시한 방법과 Aroian test를 사용하

였다. Kenny 등의 매개효과검증 방법은 먼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한지 알아

보고, 다음으로 독립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를 투입하여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각각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때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해야 

하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 영향력이 유의하다면 부분

매개로 해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Aroian test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4. 연구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우선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 <표 1>에 

나타나 있다. 

분석 결과 남학생은 434명, 여학생은 102명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총 330명, 고등학생은 210명으

로 나타났으며 그 비율은 각각 61.1% 및 38.9%에 해당하였다. 가정생활수준을 분석한 결과 매우 어

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3명으로 2.4%였다. 비교적 어려운 편으로 응답한 학생은 41명으로 

7.6%였다. 보통의 가정경제수준을 응답한 학생은 317명으로 58.7%에 해당하였으며 비교적 부유한편

은 138명으로 25.6%, 매우 부유한편은 17명으로 3.0%에 해당하였다. 많은 수의 학생이 보통 이상의 

가정경제수준으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학업성적을 분석한 결과 학업성적 하에 해당하는 학생은 63

명으로 11.7%, 중․하는 105명으로 19.4%, 중간 정도의 학업성적을 보여주는 경우는 141명으로 

26.1%, 마지막으로 중․상의 학업성적은 94명으로 17.4%에 해당하였다. 상위권으로 학업성적을 응답

한 학생은 136명으로 25.1%에 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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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540

사회인구학적특성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자 434 80.4

여자 102 18.9

결측치 4 0.7

학년
중학생 330 61.1

고등학생 210 38.9

가정생활수준

매우어려운편 13 2.4

비교적어려운편 41 7.6

보통 317 58.7

비교적부유한편 138 25.6

매우부유한편 17 3.0

결측치 14 2.7

학업성적

하 63 11.7

중․하 105 19.4

중 141 26.1

중․상 94 17.4

상 136 25.1

결측치 1 0.3

2) 가정폭력 경험 실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우선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경험한 가정폭력 경험실태를 살펴보았다. 가정폭

력 경험실태를 부모간 폭력 목격 실태, 부모로부터 피학대 실태, 부모폭력실태 세 유형으로 나누어 구

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유형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부모간 폭력 목격 실태

가정폭력 경험 유형 중 부모간 폭력 목격 실태는 청소년 자녀들이 부모상호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

을 나타낸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전체 부모 간 폭력 목격의 발생률은 37.6%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100명중 약 37명 정도가 부모 상호간의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한 가지라도 목격한 것을 의미

한다. 부모간 폭력 목격에 있어서 언어적 폭력 목격은 33.4%, 신체적 폭력 목격은 22.4%로 나타나, 청

소년들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부모 간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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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N) 사례수(N) %

전체 부모간폭력목격(535)
있음 201 37.6

없음 334 62.4

언어적 부모간폭력목격(539)
있음 180 33.4

없음 359 66.6

신체적 부모간폭력목격(536)
있음 120 22.4

없음 416 77.6

<표 2>  부모간 폭력 목격 실태

(2)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실태

다음으로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실태를 살펴보았다. 피학대 실태는 청소년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직

접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서 지난 1년 동안 전체 피학대 발생률은 52.3%로 나타났다. 언어적 피학대 

발생률은 46.0%이었고, 신체적 피학대 발생률은 34.0%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이 부모로부터 언어 또는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정 내 자녀학대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의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변인(N) 사례수(N) %

전체 피학대(533)
있음 279 52.3

없음 254 47.4

언어적 피학대(537)
있음 247 46.0

없음 290 54.0

신체적 피학대(533)
있음 181 34.0

없음 352 66.0

<표 3>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실태

(3) 부모폭력 실태

가정 내에서 청소년은 부모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하는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부모에게 폭력

을 행사하는 행위자가 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부모폭력 실태를 언어폭력과 신

체폭력으로 유형을 나누어 살펴보았고, 자세한 내용은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조사대상 청소

년들의 전체 부모폭력발생률은 2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100명중 약 25명 정도가 부모

에게 언어 또는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유형에 따라 나누어 

살펴본 결과 언어적 부모폭력 발생률은 22.9%, 신체적 부모폭력 발생률은 9.7%로 나타났다. 언어적 

폭력이 신체적 폭력보다 약 2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났으나 신체적 폭력이 약 10%에 이르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부모폭력이 반인륜적인 행동으로 여겨진다는 점 때문에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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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실제로 부모폭력의 발생률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변인(N) 사례수(N) %

전체 부모폭력(534)
있음 135 25.3

없음 399 74.7

언어적 부모폭력(536)
있음 123 22.9

없음 413 77.1

신체적 부모폭력(534)
있음 52 9.7

없음 482 90.3

<표 4>  부모폭력 실태

3)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평균은 53.03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인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잠재적 인터넷 중독군에 속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Young이 제시한 인터넷 중독 진단 기준에 따라 

대상자의 집단을 구분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인터넷 중독 잠재적 집단이 380명(71.7%), 비 중독

집단이 88명(16.6%), 인터넷 중독집단이 62명(11.7%)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100명 중 약 11명 정도가 

인터넷 중독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변인 사례수(N) %

인터넷 비 중독집단 88 16.6

인터넷 중독 잠재적 집단 380 71.7

인터넷 중독집단 62 11.7

<표 5>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른 집단구분                                             (N=530)

4) 가정폭력경험이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 

본 연구의 주목적인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이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 및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경험을 부모간 폭력 목격집단, 피학대집단, 그리고 부모간 

폭력목격․피학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부모간 폭력 목격집단은 부모간 폭력만 목격한 경험이 있을 

뿐 직접적으로 학대를 당하지 않은 집단을 의미하며 피학대집단은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은 없으

나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집단인 부모간 폭력목격․피

학대집단은 두 폭력을 모두 경험한 적이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가정폭력경험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에 따라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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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경험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가정폭력경험이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가정폭

력경험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회귀식에는 성별, 학교성적, 가정경제수준, 친구인

터넷사용정도가 통제변수로 투입되었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정폭력경험 집단에 따른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터

넷 중독을 종속변인으로 한 모형의 F값(F=4.253)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

성이 검증되었고(p<.001), 설명력은 4.5%였다. 가정폭력경험 집단들 중에서는 피학대집단(p<.05)과 부

모간폭력목격․피학대집단(p<.001)이 인터넷 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간 

폭력 목격집단은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부모간 폭력 목격집단을 제외

하고, 피학대만을 경험한 청소년집단과 부모간폭력목격․피학대를 모두 경험한 청소년집단에서 인터

넷 중독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간 폭력을 목격만 한 경험은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간 폭력 목격과 피학대를 모두 경험하는 경우 인터넷중독

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점을 볼 때 부모간 폭력 목격이 인터넷중독에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변인 B  S.E β      Sig.

(상수) 45.487 4.519 .000

성 별1) .360 1.590 .010 .821

학교성적 -.772 .479 -.074 .108

가정경제수준 .033 .895 .002 .971

친구 인터넷 사용정도 1.818 .698 .120 .010**

부모간폭력목격집단 2.239 2.235 .048 .317

피학대집단 3.735 1.581 .117 .019*

부모간폭력목격․피학대집단 6.694 1.538 .218 .000***

R2 .059

Adj. R
2 .045

Model F 4.253***

VIF Range1) 1.072 - 1.278

*p<.05,  **p<.01,  ***p<.001   주: 1) 남=1, 여=2

<표 6>  가정폭력경험유형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1)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VIF값을 분석한 결과 VIF 계수가 10을 넘지 않으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김두섭․강남준, 2000). 본 연구에서 각 독립변인들간의 VIF 
계수가 10을 넘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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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 

다음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가정폭력경험 집단을 통제한 상태에

서 인터넷중독을 투입하여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회귀모형의 F값(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

고, 설명력은 7.9%로 나타났다. 매개변인인 인터넷 중독이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인

터넷 중독은 부모폭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가정폭력경험 집단의 각각에 따른 

부모폭력에 대한 영향력에서는 피학대집단(p<.01)과 부모간 폭력목격․피학대집단(p<.001)이 부모폭

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부모간 폭력목격 경험만을 한 집단의 경우 부모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변인 B  S.E  β   Sig.

(상수) -.244 .103 .018*

성 별
1) .052 .033 .072 .113

학교성적 -.002 .010 -.008 .852

가정경제수준 .014 .018 .034 .451

친구 인터넷 사용정도 .001 .014 .002 .967

부모간폭력목격집단 .089 .046 .091 .053

피학대집단 .152 .032 .138 .005**

부모간폭력목격․피학대집단 .152 .032 .236 .000***

인터넷 중독 .072 .019 .172 .000***

R2 .094

Adj. R
2 .079

Model F 6.130***

VIF Range 1.059 - 1.321

*p<.05,  **p<.01,  ***p<.001    주: 1) 남=1, 여=2

<표 7>  가정폭력경험유형과 부모폭력의 관계에 대한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

(3)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 검증

위의 두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폭력경험의 각 집단이 인터넷 중독을 매개로 하여 부모폭력에 미치

는 영향력을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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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정폭력경험유형과 부모폭력의 관계에 대한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2)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학대경험과 부모간폭력목격․피학대경험을 한 청소년의 경우 부모

폭력에 대해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를 검증하기 위해 Aroian test를 실시하였다. Aroian검증(Mackinnon․Lockwood․Hoffman․West․

Sheets, 2002)은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돕는 계산 방

법이다. 계산식을 통해 도출된 값은 Z분포를 따르며 Z값은 분석하여 유의성을 판단하게 된다. Aroian 

검증 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공식을 이용한 계산결과는 다음의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a(비표준화계수): 피학대집단 → 인터넷 중독, 부모간폭력목격․피학대집단 → 인터넷 중독

b(비표준화계수): 인터넷 중독 → 부모폭력

SEa: a의 표준오차 

SEb: b의 표준오차

2) <그림 2>의 회귀계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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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 검증

경로 Z p-value

   피학대집단 → 인터넷 중독→ 부모폭력 2.079 0.037*

   부모간폭력목격․피학대집단 → 인터넷 중독 → 부모폭력 3.171 0.002**

* p<.05, **p<.01  

Aroian 검증결과,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들의 피학대경험과 부모폭력의 관계 및 부모간 폭력목격․

피학대경험과 부모폭력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매개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학대 경험집단과 부모간 

폭력목격․피학대집단은 모두 부모폭력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의 매개

효과는 부분매개효과로 검증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 집단 중 피학대집

단과 부모간 폭력목격․피학대집단이 부모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정에서의 폭력적 학습이 폭력적 행동을 유발한다는 사회학습이론 및 전이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Geffner 외(2000)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가정폭력경험 중 피학

대 경험없이 부모간 폭력을 목격하기만 한 경우 부모폭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 아동기와 달리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는 

폭력에 대해 무관심할 수 있고,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이 시작되므로 부모간의 갈등을 

자신과 분리시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모의 입장에서는 청소년 자녀가 집에 있을 때에 폭력

을 자제하거나, 자녀에게 폭력을 은폐하려는 경향 때문에 청소년 자녀가 부모간 폭력을 목격할 기회

가 적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둘째,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 집단 중 피학대집단과 부모간 폭력목격․피학대집단이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이는 인터넷 중독에 대한 다양한 원인들 중에서 가정환경요인이 중요하며 

특히 부모와의 갈등 및 가족의 역기능적인 환경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

치하는 결과이다. 청소년들은 가정의 환경이 역기능적일수록 또한 부모와의 갈등이 심각하고 폭력적

인 경험을 할수록 인터넷 중독에 몰입될 위험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과 부모폭력과의 관계에 대한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 검증에 있어서 

피학대집단과 부모간 폭력목격․피학대집단은 부모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중

독을 매개로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학대집단과 부모간폭력목격․피학

대집단의 경우 인터넷 중독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가정폭력경험 집단 중 

부모간폭력목격 집단의 경우 부모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중독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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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폭력경험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부

모폭력과 가정폭력 목격 및 피학대 경험을 솔직하게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가정폭력경험과 인터넷 중독 및 부모폭력을 단면적으로 연구하여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제한점

을 갖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과 부모폭력 행동을 다각적으로 측정하

여 신뢰성을 높이고, 가정폭력경험과 청소년의 부모폭력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종단적

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적 개입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초기 징후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개입이 필요하

다. 폭력행동은 욕설이나 심한 말과 같은 언어적 폭력에서 점차 신체적인 폭력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부모들이 요즘 청소년들의 언어 습관으로 보아 부모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심각하게 여

기지 않거나 수치심, 당혹감 등으로 은폐하려고 하여 효과적인 개입의 시기를 놓치기 쉽다. 본 연구결

과에서 부모에 대한 신체적 폭력은 9.7%이지만 언어적 폭력은 22.9%로 높게 나타났고, 이들이 신체

적 폭력으로 진행될 위험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갖도록 하고 폭력 발생 초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폭력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

에서 부모폭력을 하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가해자이기 이전에 부모간 폭력을 목격하거나 부모로부터 

피학대 경험이 있는 피해자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로부터 심한 피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 부

모폭력의 위험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간 폭력에 노출되었거나 피학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개입의 시기는 빠를수록 효과적일 것

이다. 자녀학대 부모에 대하여는 사회적으로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하며, 배우자폭력 행위자와 마

찬가지로 학대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정․치료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부모-자녀간에 관계를 개선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된다면 부모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가정폭력경험과 부모폭력을 매개하고 있는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은 점점 증가할 것이 예상되기 때

문에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여 중독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국가는 청소

년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해 개입의 영역을 확산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터넷 중

독 청소년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라기보다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점에

서 한계가 있다.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더구

나 본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 잠재군에 속하는 비율이 71.7%로 나타나 이들이 인터넷 중독으로 발전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 볼 때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적 차원으로 인터넷을 올바로 사용

하는 방법에 대해 학교나 청소년 문화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에서 정기적으로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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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

련에 사회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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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on Adolescents' 
Violence towards Their Parent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Internet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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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of the adolescents and violence towards their parent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et addiction on the relationship. For this research high 

school and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by purposive sampling method as 

target sample. As a result, 25.3% among the sample answered that they had used 

verbal or physical violence towards their parents at least one time during the 

previous year. The group of abused by parents and the observing marital 

violence/abused by parents group were related to violence towards their parents 

significantly. On the verification of the effect of internet addiction as the 

mediator, the internet addiction variable revealed possessing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abused by parents group and the observing marital violence/abused 

by parents group. It can be concluded that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influenced adolescents' violence towards their parents directly and also indirectly 

through the internet addiction. 

Key words: adolescent,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violence towards parents, 

internet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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